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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기자 = =

4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투표를 위한 국

외부재자(학생, 주재원 등) 등록 신고가 이

번주 토요일인 15일 마감된다. 

4월 1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원하는 유학생 및 주재원 등

의 국외부재자는 15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만 한다. 다만 영주권자인 재외선거

인은 연중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2월 11일 현재 집계

에 따르면 현재 보스톤지역 유권자 등록자

총 수는 1,320여명으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총 등록자 1364명과 유사하다. 그러나 19대

총선 당시 1900여명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총선 열기는 크게 뜨겁지 않다. 

보스톤 총영사관 박육현 담당영사는

“20대 총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

며 막판 등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

대 총선보다는 더 많은 ▶▶6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로

드아일랜드 의회가 본회의에서 2020년 2월

12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12일

의결했다.

프로비던스 소재 주청사에서 오후 4시 30

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로드아일랜드 하원

은 64명의 재적의원과 김용현 총영사, 조원

경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등 많은 한인관

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0년 2월 12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했다. 뉴잉글랜드주 의회

중에서 정기 회기 본회의에 한인들을 초청

해 결의안을 상정하고 의결한 것은 로드아

일랜드 주의회가 처음이다. 

하원 본회의장에는 한국의 날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걸렸다. 로드 ▶▶4면으로 계속

총선 재외선거 등록 
15일 토요일 마감 

2월 11일 현재 지난 20대 총선과 유사한 수치 등록 

로드아일랜드 하원 한국의 날 결의안 의결   
RI 하원, 2020년 2월 12일 한국의 날로 기념키로
케네디 의원, 총영사관 및 한인회와 협력해 상정
RI 한인회, 주청사서 한국의날 기념축제 열어

2월 12일 로드아일랜드하원은 니콜라스 매티엘로 하원의장(단상 중앙)의 주재로 한국의날 결의안을 의결하고 서기가 결의안 내용을 읽고 있다. (사진=보스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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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햄프셔 주지사, 18년째 한인의 날 선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

햄프셔 한인회가 뉴햄프셔 지역 한인들 및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18년 째 뉴햄프셔 주지사의 한인의

날 선포를 알렸다. 

2월 8일 키터리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한

인회 신년하례식에서 박선우 뉴햄프셔 한

인회장은 크리스 서누누 뉴햄프셔 주지사

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낭독에 앞서 박 회장

은 “또 한인회장이 됐다”고 말해 청중들

에게 웃음을 안겼다. 박 회장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이던 지난 2003년부터 뉴햄프

셔 주지사는 한인회가 신년하례식을 가지

는 날을 한인의 날로 선포하고 있다”며 선

언문을 낭독했다.  

한인회는 해마다 참전용사를 행사에 초

청하는 관례를 지켜 올해도 뉴햄프셔 한국

전 참전용사를 초청했으며 아맨다 먼튼 씨

의 애국가 선창에 따라 애국가를 4절까지 모

든 참가자가 제창했다. 특히 먼튼씨는 애국

가 4절을 모두 한국말로 불러 참가자들을 놀

라게 했다. 

박선우 한인회장은 인사말 대신 참석자

모두를 소개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

을 가졌다. 이현우 부총영사는 “2019년은

뜻 깊은 한해였다. 대한항공직항이 개설되

고 제약회사들이 보스톤에 진출했다. 한국

어도 미국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

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말

했다. 

이 부총영사는 “올해에도 현대자동차가

앱티브와 무인자동차 합자회사를 보스톤에

본부를 설치하고 특히 12월에는 총영사관

주관으로 한복패션쇼를 개최해 한인사회의

축제로 만들고자 한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

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한윤영 고문에게 뉴

햄프셔 주지사가 전하는 표창장을 전달했

다. 한윤영 고문은 1998년 뉴햄프셔 한인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지금까지 한인회 고

문으로서 한인회를 지원했다. 현재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의회 수석 고

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현황 자료를 배포해 지난해보다 증가

한 총 $119,411.31의 한인회관건립기금을 보

유하고 있음을 알렸다. 

참석자들은 기념식 후 매조 소프라노 아

맨다 먼튼 씨의 카르멘 등 3곡 연주회를 감

상한 후 떡국과 나물 등 설날음식을 나눴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햄

프셔 한인회가 2020년 회관건립기금 보유액이

지난해보다 2만1천여불 증가한 $119,411이라고

회관건립기금 현황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뉴햄프셔 한인회 회관 건립위원장 박선우 회

장은 2월 8일 뉴햄프셔 신년하례식에서 회관건

립기금 현황보고서를 통해 피델티 보유 주식

$113,544.13과 시티즌스뱅크 $5,867.18을 합쳐 약

12만여불 현황을 공개했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2007년부터 피델티 밸런

스뮤추얼펀드(FBALX)에 투자해 2월 6일자

폐장 기준88.13%인 $55,937.84의 수익을 올렸다

. 실제 투자금액은 5만8천여불(2,910.943주)이었

다. 

특히 뉴햄프셔 한인회는 회관 건립기금 모금

을 시작한 2007년 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1일

까지 기부한 전원의 명단과 금액을 날짜 별로

기록했다. 최초 기부자는 그린랜드교회로 $500

이었으며 마지막 기부자는 2월 11일 민주평통

보스톤으로 $300이었다. 

뉴햄프셔 한인회관에 기부한 개인은 72명이

며 일부 익명의 기부자도 있었다. 또한 22개 한

인단체가 기부했다. 이를 통한 실 모금액은

$61,243이었다. 개인 및 단체 최다금액 기부자

는 건립위원장인 박선우 회장으로 총 5,695을

기부했으며 김섭 고문이 4,180, 그린랜드 교회

가 3,300, 한윤영 고문 3,250, 조은경 전회장

$2,150 순이었다. 

editor@bostonkorea.com

뉴햄프셔 한인회관 건립기금 12만여불 

NH 한인회 신년하례식 떡국 등 설음식 나눠
한윤영 고문 뉴햄프셔 주지사 표창장 수상

(좌)뉴햄프셔 한인회 박선우 회장이 8일 크리스 서누누 주지사의 한인의날 선포문을 들고 한인의 날 선포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
하고 있다. (우)이현우 부 총영사가 축사를 건네고 있다

(좌)2월 8일 키터리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뉴햄프셔 한인회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우)애국가를
4절까지 한국어로 부르고 행사 후에는 카르멘 등을 불러 환호를 받은 아멘다 먼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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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

, 버니 샌더스가 피트 부티지지에게

근소한 차로 승리를 거뒀고 트럼프

는 85.5%를 득표하며 공화당 단독후

보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많은 언론들이 뉴햄프셔의 높은

투표율을 지적했듯이 투표장을 찾

은 한인들은 투표장에 사람들이 많

았고 분위가 활기찼다고 밝혔다. 뉴

햄프셔 민주당 프라머리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버니 샌더스를 25.7%의

지지율로 1위 대선후보로 선택했다. 

보스톤코리아가 인터뷰한 한인유

권자들도 샌더스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유지했다. 뉴햄프셔에서 사

업을 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 박수

균 씨는 “주위 미국인들과 이야기

하는데 샌더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

았다. 샌더스가 사회주의적인 경향

을 가지고 있지만 부자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괴리에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람들이 호의적

이었다”고 밝혔다. 

평소 정치인들과 교류가 많은 무

소속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프라이머

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햄프

셔 프라이머리에서는 무소속인 경

우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곳에든

참여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장에 9시 반 정도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하

고 느겼다는 박회장은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은 없지만 공화

당 대선후보가 확실할 것이고…현

재 민주당 선두 5명의 후보 중에 트

럼프를 꺾을 수 있는 후보가 있는지

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신하지 못한

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회장은 “버니샌더스

와 부티지지가 1,2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출마한 6명의 민주당 후보 중에

2명이 러닝메이트를 이룬다면 (트럼

프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 언론들이 이번 뉴햄프셔 프

라이머리의 사실상 승리자라고 보

고 있는 에이미 클로버샤  후보는 얼

마전 TV 대선후보토론에서 맹 활약

을 펼치며 인기도가 급상승하고 있

다. 박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아닌

얼마 전 토론회에서 상당히 호감도

가 있는 후보로 파악했었다”고 밝

혔다. 

공화당 지지자인 피닉스비지니스

컴퓨팅의 진태원 대표는 “부끄러

운 얘기지만 언론들이 모두 민주당

후보들만 거론해 공화당 프라이머

리는 안하는 줄 알았다”고 밝혀 이

번 공화당 지지 한인들의 선거에 대

한 관심도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 대표는 “공화당 후보에

대해 아무도 찍을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 표를 던

졌다는 진 대표는 “다른 것은 다 좋

은데 아메리칸 밸류가 없는 것 같다.

덕망이 없는 사람이라 실망했다. 정

치는 잘하는지 모르지만….”하고

트럼프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진 대표는 “공화당에도 프라이머

리 후보가 출마했지만 요식행위 같

다. 맨체스터 거리에는 트럼프를 비

롯해 공화당 후보 광고는 전혀 없었

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진 대표는 “저는 그 사람이 안됐으

면 좋을 것 같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

다. 샌더스가 너무 사회주의적이라

미국 중간층을 설득할 수 없다. 열심

히 사는 중간층은 세금에 대한 책임

만 있고 혜택에 대한 배려는 못받는

다.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

해서 써야 하니까 샌더스나 다른 민

주당 사람들의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 중 호감이 가는 후보

가 있느냐는 질문에 진 대표는 “샌

더스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인 주장은 미국 사람들이 받

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과연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

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지? 듣기는 멋있는데… 제약회사들

의 이득을 뺐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

연 뺏을 수 있는데….가능할지?’하

는 현실적인 지적을 남겼다. 

특히 60세가 넘은 부부의 건강보

험 비용이 한달에 $1,980에 달한다고

밝힌 진 대표는 그나마도 디덕터블

이 1만불이나 된다고 말했다. “트럼

프는 의료보험을 개선할 가망이 없

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지금으로서는 유리한 상

황이라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

인 박수균씨도 동의했다. “트럼프

는 몇 수 앖을 내다보는 대단히 머리

가 좋은 사람이다”라며 “트럼프

에 비해 샌더스가 약하다고 생각한

다”고 밝혔다. 

뉴햄프셔 한인들과 미국 유권자들

은 샌더스에 호감이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를 꺾을 민주당 후보는 보이

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

다. 

editor@bostonkorea.com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참여했던 한인들의 반응 

“트럼프 안됐으면 좋겠지만 방법이 없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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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아일랜드 하원 한국의 날 결의안 의결   
아일랜드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고요한 목

사의 기도, 김소연 학생의 미국 국가, 안젤라

샤키 씨의 애국가 독창에 이어 본회의가 시

작됐다. 한국의 날을 발의한 브라이언 케네

디(Brian Kennedy)의 임시 사회로 오정희

씨가 가야금을 연주를 듣고 의회는 한국의

날 결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케내디 의원은 의장에게 한국의 날 결의

안을 상정했으며 니콜라스 매티엘로

(Nicholas A. Mattiello) 하원의장은 결의

안 가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 의원들은 “

아이(Aye)”라고 답해 결의안을 가결했으

며 이에 따라 의회 서기(Clerk)는 결의안 내

용을 공개 낭독했다. 

결의안은 “2020년 2월 12일 로드아일랜드

한국의 날로 기념한다. 이는 많은 신념과 다

양한 문화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로

드아일랜드 주 창설정신의 근간”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또 “김용현 총영사의 한국

총영사관과 로드아일랜드주는 상호이해와

협력이 강화됐으며 또한 한국이 로드아일랜

드의 10대 교역국으로 중요한 교역국”임을

알렸다. 

또한 결의안은 “로드아일랜드의 한인회

가 1975년에 창설돼 한인들의 친선과 복지

교육을 강화했고 한미간의 문화교류 국제적

신망을 두텁게 했다. 한인들은 로드아일랜

드의 상호 존종과 공동의 목적을 위한 핵심

적이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

혔다. . 

김용현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은 한국전에서 피를 흘린 혈맹으로 연결됐

다. 70년동안 양국은 동북아 안보를 위해 노

력해 왔으며 이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

화의 정착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한국기업들의

진출 소식을 전하고 짐용김 전세계개발은행

총재가 브라운대를 졸업했으며 전 국회의장

도 브라운대 졸업생이라는 로드아일랜드와

인연을 강조했다. 

김총영사는 최근 기생충의 아케데미 상 수

상 소식, 케이팝 케이무비 등의 선전 소식을

전하며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미국학생들

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행사를 준비한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와

브라이언 케네디 의원 등에게 감사를 전했

다. 

매티엘로(Nicholas A. Mattiello) 하원 의

장은 “하원을 방문해 준 총영사 부부의 호

의에 감사한다. 회의 후 축제와 음악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은 총영사관과 2018년 11월 로

드아일랜드주와 운전면허교환 협정을 위해

처음 만났으며 김 총영사와 저녁을 같이하

면서 친교를 쌓았다고 밝혔다. 케네디의 의

원은 지난해 4월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들의 날을

지정되어 있다며 그래서 한국의 날을 상정

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의 후 한국의 날 축제에는 강은주씨의

태평무, 오정희씨의 가야금 연주, 브라운 및

리시디 케이팝댄스그룹 대박, 그리고 미주

태권도교육재단의 태권도 시범 등의 공연과

한식으로 저녁식사를 대신했다. 많은 로드

아일랜드 및 뉴잉글랜드 주 한인들이 이날

행사에 참여해 공연자들에게 박수 갈채를

보냈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로드아일랜드 하원 본회의장에서 한국의 날결의안을의결한후축사를전달하고있는김용현총영사. 

로드아일랜드 의회의 한국의날 결의안을 이끌어낸 주역, 케네디 의원, 조원경한인회장, 김용현총영사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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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아일랜드 의회의 한국의 날

결의안 의결의 견인차는 브라이언

패트릭 케네디 의원이었다. 로드아

일랜드 의회 의원들은 대부분이 처

음 만난 기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

정도로 친근했다. 일부 의원은 본회

의 중에 캔디를 건네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근하게 미소를 띠

는 사람이 케네디 의원이었다. 한국

의 날 행사 공연 끝까지 남아 지켜

보고 격려했다. 의회 방송국과의 간

단한 인터뷰를 마치고 보스톤코리

아와도 간단한 인터뷰를 나눴다. 그

는 의회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한

국 방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

며 한국에 대한 홍보를 멈추지 않았

다. 

▶한국의 날 결의안을 통과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 왜

한국의 날 결의안을 상정하게 됐는

가?

김용현 총영사를 2018년 11월 만

나게 됐다. 김 총영사는 당시 로드

아일랜드 한인 및 유학생들이 운전

면허를 교환할 수 있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나와

접촉하게 됐다. 이것을 계기로 김총

영사와 친밀해졌고 총영사관저에

서 저녁도 함께 하게 됐다. 그 때 한

국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자고 제

안했다. 우리는 매년, 아이리시, 이

탈리언, 포루트칼 등의 날을 지정해

기념한다. 이제는 한국의 날을 지정

할 때다. 그 이후 총영사관,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등과 협조해

오늘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다고 들

었는데 어땠는가?

정말 놀라운 방문이었다. 정말 좋

았다. 나는 지난 수년동안 엠넷 아

메리카를 보아 왔는데 이것을 통해,

코리안 뮤직, 즉 케이팝 그리고 코

리안 푸드 등에 대해 접할 수 있었

다. 여러 아름다운 장소들 말이다.

그래서 김총영사에게 한국의 수도

인 서울, 부산 그리고 제주섬 그곳

의 해녀들을 보고싶다고 말했다. 방

문은 정말 좋았으며 한국의 갈비는

정말 좋았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음식은 김치였다. 

▶김치와 갈비외에 어떤 한국 음

식들이 좋았나?

비빔밥을 정말 좋아한다. 비빔밥

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다

.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제주섬

에 갔을 때 제주 흑돈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고 부드러웠다. 

한국의 날 견인차, 케네디 의원과 일문 일답 

1. 2월 12일 로드아일랜드 주청사 벨 에어리어(Bell Area)에서 열린 한국의 날 축하 공연 후 기념촬영.  2. 뉴욕에서 초청된 한국 무용가 강은미씨가 태평무를 선보이고 있다.  3. 브라인과 리시디의 학생들로 구성된
케이팝댄스 그룹 '대박'이 공연하고 있는 모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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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단 김 <하버드 날 입학시켜줘>
랩 비디오 화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

드 조기입학에서 입학 유예결정을 받은 한인

2세 에단김(Ethan Kim)이 하버드에 입학허

가를 호소하는 랩 비디오를 만들어 화제가 되

고 있다. 

노스케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 2세 에단

김은 동생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하버드

, 나를 입학시켜줘(Harvard, Please Let Me

In.”)”라는 4분짜리 랩을 만들었다. 입학유

예 결정을 받은 경우 정시에서 합격할 확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취미삼아 음악을 만들고 연극을

했던 김군은 실망스런 유예 뉴스에 침울해 하

기 보다는 좀더 창의적인 자신의 기본적인 성

향에 따라 자신의 유머감각을 전달하고자 이

비디오를 만들었다.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

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노력

이었다.  

김군은 10일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

서 비디오를 만든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하버

드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스파

이크불리는 무언가가가 있어야 한다. 단지 좋

은 학점과 과외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을 돋보

이기 만드는 자신의 독특한 무엇이 있어야 한

다”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난 12월 친구들과 농담삼아 이야기 했던

것을 좀더 진지하게 구체화 시키게 됐다. 동

생과 함께 가사와 노래를 만들고 이를 녹음해

믹스까지 마쳤다. 이후 친구 카슨 필빈의 감

독하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에단 김은 이를 2월 6일 유튜브에 포스트

했고 불과 며칠만에 3만9천 조회수를 기록했

으며 인스타그램에서는 1만7천뷰를 기록했

다. 김군이 만든 가사는 뮤직 웹사이트인 지

니어스닷컴에 올려졌고 이는 결국 레딧

(Reddit)의 비디오 카테고리에 올려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댓글로 그를 격려하고 하버드에

그이 입학을 좀더 긍정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는 하버드를 접고 래퍼로서 커

리어를 선택하라는 조언도 했다.

김군은 자신들 다른 유예 학생들과 차별화

시키기 위해 좀더 유머스런 톤을 택했지만 전

체적으로는 좀더 진지한 측면을 추가할 것을

분명히 했다. 비디오와 함게 그는 자신의 온

라인 지원서를 올려 입학사정관들에게 왜 이

런 접근을 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물론 이 같은 그의 방법이 하버드 입학 가

능성을 높여줄 것을 바라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는 운명”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 조기입학 유예, 특기 살린 엡으로 입학 도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

인 피아니스트 장지혜씨가 보스톤 컨서버

터리와 MIT에서 무료 콘서트를 개최한다

. 

보스톤 컨서버터리의 작곡과 이은영 교

수의 초대로 보스톤을 방문한 장지혜 씨는

미국 수정 헌법 19조 100주년을 기념해 현

재 생존해 있는 여성 작곡가들의 곡을 독

주로 연주한다. 보스톤 컨서버터리 연주회

는 2월 20일 저녁 8시 펜웨이 소재 시얼리

홀(Seully Hall, 8 Fenway, Floor 4 Boston,

MA)에서 개최된다. 

보스톤 컨서버터리 연주 하루전인 19일

오후 6시 MIT의 빌딩W97-162(345 Vassar

Street Cambridge, MA)에서 무료 연주회

를 개최한다. MIT에서는 ‘작은별’을

MIT 음악이론가인 나단 람 교수가 캐논식

변주곡으로 작곡한 것과 모짜르트의 ‘작

은별’ 변주곡을 연주하는 등 쇼팽, 드뷔

시, 진은숙등 여러 작곡가의 곡을 연주한

다. 

피아니스트 장지혜 씨는 플로리다 주립

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현대 피아노곡 연주

에 집중하고 있다. 

장지혜 교수의 무료 콘서트를 소개한 박

초룡씨는 “실력 있는 분이어서 보스턴 한

인분들에게 좋은 공연 소개해드리고 싶다

”고 말하고 “자녀들 방학시기에 무료 공

연이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

다. 

hsb@bostonkorea.com

피아니스트 장지혜 교수 보스톤 무료 콘서트 

총선 재외선거 등록 15일 토요일 마감 

한인 유권자들이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국제교육연구소(IIE)가 11월 18일 발표

한 2019년 <오픈도어> 연례보고서에에 따르

면 매사추세츠 지역 어학연수 및 대학재학

이상 유학생 수는 2,986명이었으며 로드아

일랜드(430)와 뉴햄프셔(86)를 통틀어 3502

명이었다. 이번 총선부터는 투표 연령층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고교생들도 투

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핵생 30% 이하만이 현재 국

외부재자 신고를 마친 것으로 분석된다. 학

생들의 관심이 필요한 지점이다. 

선거용어 정리: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있

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이 신

청 대상이다. 이 경우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만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

록은 연중 접수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남

아 있는 사람으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접수기간인 2019.11.17~2020.2.15 내에만 신

고가 가능하다. 

hsb@bostonkorea.com

한인 피아니스트 장지혜씨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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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민 1세 코스타리카 한인 시장 당선 눈앞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중미 코스타리카 케포

스시에 이민 1세인 한인 단김

(Don Kim, 김종관, 69)씨가 시

장에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

다.  

김종관씨는 2일 치러진 코스

타리카 케포스지방선거에서 제1

야당 국민해방당(PLN) 후보로

출마해현 시장인 파트리시아 볼

라뇨스를 꺾고 당선된 것으로 일

부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김씨

의 아들 단테김의 페이스북에는

이미 당선을 확정하고 승리를 선

언한 것으로 나온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

재 선거관리당국인 최고선거재

판소(TSE)의 공식 발표가 남은

상황이다. 당선이 확정되면 김씨

는 오는 5월 1일 취임해 4년의 시

장 임기를 시작한다.

케포스는 코스타리카 중서부

태평양 해안에 있는 도시로 인구

는 3만3천 명가량이다.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마누엘 안토니오 국

립공원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1951년 경기도 화성 태생인 김

씨는 미국을 거쳐 1983년 코스타

리카에 이민한 후 케포스에서 정

착해 36년을 살았다. 비교적 시

골인 케포스에서 철물점을 운영

하며 20여년동안 휴가 한번 가지

않고 일한 덕분에 건자재 시장으

로 진출, 상당한 돈을 벌었다. 

외상을 한 마을 주민들은 현금

대신 땅으로 결제를 대신했고 결

국 호텔을 지어 현재는 리조트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미 승리 선언을 한 김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

서 "정치권의 고질적인 부정부

패가 36년을 산 우리 지역 발전

에 장애가 되는 것을 보고 가만

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케포스에는 한국과의 우호적

인 관계를 위해 1983년 '대한민국

학 교 '(Escuela Republica de

Corea)로 개명한 초등학교도 있

다. 김씨는 주코스타리카 대사관

과 더불어 이 학교 시설과 학생

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김씨의 당선이 확정되면 코스

타리카에선 처음 한인 시장이 나

오게 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회

장 이강원)는 예년과 같이 올해도 지

역 한인 학생들을 위하여 소정의 장

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대학

교에 진학할 뉴잉글랜드 지역 12학

년생, 뉴잉글랜드 지역 대학교에 재

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학교

성적, 추천서, 그리고 재정상태도 고

려된다. 추천서는 타기관에 사용했

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탈락되고

반드시 수신인이 서울대학교 뉴잉

글랜드 동창회로 작성되어야 한다.

접수일도 고려될 예정이므로 가능

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한인 1.5

세/2세들이 많이 신청해주길 바라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

창회 웹사이트, https://sites.goo-

gle.com/site/snuaane 에서 신청서

를 다운로드 받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신청마감은 5월 25일이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snuaane@gmail.com, 또는

장학위원장 이영인 youngchun-

glee@gmail.com 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0년도 장학생 모집

작년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장학금 수여 모습

김종관씨 코스타리카 해안도시 케포스서 당선 유력
인구 3만3천 명 해안 도시서 현역 시장 제치고 당선할듯

중미 코스타리카 케포스시에 이민 1세인 한인 단김(Don Kim, 김종관, 69)씨가 시장에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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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승부한 갤Z플립
'한손에 쏙' 느낌 위해 0.1㎜ 단위로 수백번 깎아

(샌프란시스코(미국)=뉴스1) 김

정현 기자 = 스마트폰에 대한 사

용자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다양

해지고 있다. '큰 화면'과 '휴대성

'이라는, 어찌보면 모순된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삼성전자의 선

택이 바로 '폴더블' 방식이다. 

그러나 폴더블 디스플레이라

는 신기술이 소비자들에게 도달

하기까지 이를 다듬고 다듬어 사

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형태로 만

들어내는 것은 '디자인'의 영역이

다.

기존에 없던 폴더플폰을 만들

어내는 공학도의 '기술'과 이를

심미적으로 구현하는 아티스트

의 '디자인'은 어떻게 접점을 찾

아갔을까.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샌

프란시스코에서 만난 '갤럭시Z

플립' 디자인의 주역인 김태중 삼

성전자 무선사업부 디자인팀 상

무는 갤럭시Z 플립 디자인이 추

구한 가치는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UX)'이었다고 밝혔다.

갤럭시Z 플립은 기존에 없던

위·아래로 접는 방식의 새로운

폼팩터의 폴더블폰으로 주목받

고 있는데다 특유의 '세련된 디자

인'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상무는 갤럭시Z 플립 디자

인의 핵심을 △경험의 혁신을 가

져올 새로운 사이즈 △새로운 앵

글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아

이덴티티를 담은 비주얼 네 가지

로 요약했다.

접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갤럭시Z 플립의 경우 '그립감'을

중시했다. 손에 쥐었을 때 가장

편안함을 주는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수백개의 '아트피스'를 만들

고 쥐어 보면서 0.1㎜ 단위로 깎

아냈다.

또 김 상무는 갤럭시Z 플립에

는 새로운 기술이 담기는 만큼 개

발팀과 디자인팀 간의 긴밀한 협

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접고 펴는 과정에서 소

비자들에게 다양한 각도를 통한

사용성을 주려는 의도를 구현화

한 것은 어느 각도에서나 멈출 수

있는 '프리스탑'이 가능한 '하이

드 어 웨 이  힌 지 '(Hideaway

Hinge) 기술이 개발된 덕분이었

다.

김 상무는 갤럭시Z 플립의 지

문인식센서가 빅스비 버튼에 배

치된 것도 예시로 들며 "이런 기

능 배치 역시 디자인팀이 일방적

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여러 부

서가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Kris@news1.kr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0년도 제 2회 알트슐러 여름 음악

캠프가 이탈리아 리미티에서 7월 7

일부터 12일동안 개최된다.  

알트슐러 음악 캠프는 음악 인재

발굴 및 참가자들의 연주 기량 향상

을 목표로 다채로운 수업과 연주 기

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수준

과 연령의 학생들이 나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레슨과 마스

터클래스 그리고 챔버 음악과 오케

스트라 외 interpretation seminar,

spazzoli recording project 등의 각

종 다양한 음악 수업과 레코딩 프로

젝트, 음악회들이 열릴 예정이다.

그랜드 피아노로 갖춰진 18개의

연습실과 300석의 연주회장, 88석의

오라트리움 등 최상의 시설들을 자

랑하는 Istituto Lettimi에서 개최된

다.  특히, 올해 이태리를 대표하는

Sagra Malatestiana 페 스 티 벌

(www.sagramusicalemalatestiana.i

t)에 초청되어 함께 연주하게 되는

특별한 기회가 참가자들에게 주어

진다. 

현악기의 두 거장으로 일컬어지

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 (Jascha Heifetz)와 그레

고르 피아티고르스키(Gregor Pi-

atigorsky)를 기리기 위해 그들의 제

자였던 빅터 로마눌(Victor Ro-

manul)과 마이클 하버(Michael

Haber)를 중심으로 보스톤과 이탈

리아의 유능한 음악가들과 함께

2019년 시작됐다. 

보스톤 심포니의 바이올리니스트

인  빅터 로마눌(Victor Romanul),

전 클리브랜드 음대 교수 첼리스트

마이클 하버(Michael Haber), 기타

리스트 피에로 보나구리(Piero

Bonaguri, Bologna Conservatory),

더블베이스 클로디오 캠파델로

(Claudio Campadello , Pesaro

Conservatory), 바이올리니스/비올

리스트 송정훈(New England Con-

servatory), 피아니스트 오민경

(Rivers School Conservatory) 과 피

아니스트 마빈 울프살(Marvin

Wolfthal)등 유명 음악가들의 지도

아래 개최될 이번 캠프는 서류와 비

디오 심사를 통하여 전액 장학금과

부분 장학금이 주어딘다. 신청 마감

은 3월 1일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정보를 참고

하면 된다.

신청서: https://app.getaccep-

td.com/altschuler

bostonkorean@hotmail.com

알트슐러 여름 음악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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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이를

낳은 후부터였어요. 조금만 아이를 안고 있어

도 손목, 허리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고 특히 목

에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찌릿찌릿한 통증은 잦

은 해외이사를 경험하며 더 심해졌지요. 이런

몸의 적신호를 알아차린 즈음 우연히 요가수업

을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나라에서

의 지속된 요가수련을 통해 건강도 되찾고 긍

정적인 마인드를 갖게되었어요. 좀더 많은이들

이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길 바

라는 마음에서 8년전부터 요가강사로써의 길

을 걷게 되었구요, 현재는 몬트리올에서 작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요가 유튜브채널을 통해, 더 쉽고 재

미있게 요가하고 운동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

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해요. 돌보지 않으면 금세 이곳저

곳에서 신호를 보내오지요. 이번주부터 시작되

는 요가칼럼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소중한 당신

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

씩 소개해드릴까합니다. 해보시고 궁금한점은

저희 유튜브채널 혹은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남

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릴게요. 

이번 주 주제는 우리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코어, 그중에서도 사이드오블릭(side

obligue)입니다.  사랑스러운 옆구리살을 쏙 빼

고 탄탄한 코어근육을 키워 아름다운 허리라인

을 가져오는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허리아래부터 골반위와 아랫배 양쪽, 허리부

분에 볼록 튀어나온 흔히 Muffin Top 혹은

Love Handle이라 불리는탄력없게 늘어진 살

을 빼고 허리 옆선을 살리려면, 단순히 체중만

감량해서는 어렵습니다.  2주에 걸쳐 제가 알려

드릴 유산소운동과 코어운동과 요가스트레칭

을 병행해 꾸준히 해주시면, 전신 디톡스 효과

와 함께 보다 균형잡힌 허리라인과 맵시있는

몸매를 가꿔나가실 수 있을 거에요. 

규칙적인 복부운동은 척추를 바로 잡고 구부

정한 자세도 교정해줌으로써 건강과 미용, 두

마리 토끼 잡을수 있으니 꾸준히 해주시는 것,

잊지마시구요. 사진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

은 저희 유튜브 채널(yogasonghayeon) 구독하

시고, 슬림스트롱프로젝트(SLIM + STRONG

PROJECT LOVE HANDLE) 와  요 피

(YOPI)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가 필라테스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인 만큼 동

작들이 더 쉽게 이해될 거에요. 

먼저 유산소운동으로 간단하게 웜업(warm

up)해주세요.

1. 스쿼트와  사이드레그킥 

- 일반 스쿼트에서 한발씩 옆으로 뻗는 동작

입니다.

- 두손을 머리뒤 혹은 귀옆에두고 팔꿈치를

양옆으로 벌려줍니다.

- 들이쉬는숨에 스쿼트로 앉았다가 내쉬면

서 오른발을 옆으로 킥해줍니다.

- 다리를 차 올릴때 복부를 척추쪽으로 당겨

주고  몸통이 옆으로 구부려져 옆구리를 수축

해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가며 각각 20회 실시

하고 10초 휴식, 총 3세트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드오블릭(Side

oblique) 운동에 들어갑니다.

2. 사이드레잉 레그킥

웜업때 했던 동작을 옆으로 누워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두 엉덩이가 겹쳐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한

손은 머리뒤에 두고 위에 있는 다리를 차 올립

니다.

- 팔꿈치와 다리를 가까이 가져가며 옆구리

를 수축해줍니다.

- 어깨와 귀가 멀어지도록 복부의 힘으로 옆

구리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척추를 길게 뺴줍니

다.

-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내쉬는 숨에 다

리를 올려 옆구리를 수축하고 들이쉴때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 왼쪽과 오른쪽 각각 20번씩 반복해주세요. 

3. 레인보우 플랭크 

1,2 번 동작후 30초 정도 휴식 후 플랭크를 실

시합니다.

- 팔꿈치를 어깨 너비로 벌려 FOREARM

을 내려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 천천히 복부를 수축시키며 사이드힙을 바

닥쪽으로 한방향씩 내려줍니다.

- 엉덩이가 거의 매트에 닿을 정도로 내렸다

가 다시 올려 반대쪽으로 갑니다.

-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유지해주시고

호흡을 규칙적으로 들이시고 내쉬는걸 잊지마

세요!

- 왔다갔다 20회 반복후, 천천히 아기자세로

휴식합니다.

11자복근 만드는 운동과 스트레칭은 다음호

에 소개해드릴게요. 다이어트, 즉 체중감량은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꼭 같이 병행되어야합니

다. 무조건 식사를 거르면 면역력약화와 체형

불균형을 가져와 절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

를 가져올 수 없어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저와

함께 매일 5분요가와 운동으로 여러분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희망합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

fulness Life) 대표 

Instagram: yogafulnesslife

YouTube:  yogasonghayeon 

Email: connect@yogafulness.life

요가쏭의 5분요가 

러브핸들(웬수핸들?) 쏙쏙 빼고 복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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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고등학

생들이 미국 내에서 가장 좋은

AP(Advanced Placement) 시

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AP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

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는 4

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AP 시험

점수가 3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

이 가장 높았다.

AP는 고등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대학 수준의 교과 과정

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업이다. 5점 만점인 AP 시험

은 3점 이상을 맞아야 해당 과목

을 제대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칼리지 보드의 AP 점수 발표

결과를 보면 2019년에 매사추세

츠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

생 중 48%가 적어도 한 과목 이

상의 AP 시험에 응시를 했다. 또

한 매사추세츠 주에서 AP 시험

에 응시한 2019년 고등학교 졸업

생 3명 중 1명은 AP 시험에서 3

점 이상을 받았다.

AP 시험은 고등학생들이 해

당 과목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도

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

문에 미국 전체적으로 매년 응시

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MA 학생들 AP 성적 미국 최고

매사추세츠 주는 4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AP 시험 점수가 3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현재 보스톤 시에서 주차 위반

을 할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15달러

에서 최대 120달러까지 주차 위반 벌

금이 부과된다. 추가로 제때에 벌금

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

과될 수 있다.

지금은 장소에 따라서 주차 위반

벌금이 달라지지만, 위반자의 소득

에 따라서 주차 위반 벌금 액수가 달

라질 가능성도 있다. 보스톤 시의회

에서는 소득에 따라 주차 위반 벌금

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

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주차 위반

벌금은 줄리아 메지아 보스톤 시의

원이 제안하였다. 메지아 시의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차 위반 벌금이

조금 귀찮은 일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정에서는 주차 위반 벌금

때문에 음식을 못 사고 끼니를 굶어

야 할 수도 있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돈이 없다고 주차 위반 벌금을 납

부하지 않는다면 보스톤 시에서 결

국 차에다 족쇄를 채워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메지아 시의원은 “40달러 주차

티켓을 받았을 때, 어떤 가정에서는

2-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식탁에서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보스톤은 미국 내에서도 소득 격

차가 큰 도시로 손 꼽힌다. 작년에 보

스톤은 미국 내에서 소득 격차가 가

장 큰 도시 6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 내에서 식료

품 가격이 가장 비싼 주이다.

2018 회계연도에 보스톤 시는 138

만 개의 주차 티켓을 발부해 6,13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 메지아 시

의원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 보

스톤 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지

가 나의 가장 큰 걱정이다”라고 말

했다.

jsi@bostonkorea.com

소득에 따라 주차 벌금을 차등 부과?
저소득층 주차 벌금 큰 부담
보스톤 시의회에서 논의 중 

보스톤 시의회에서는 소득에 따라 주차 위반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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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

사추세츠 주민들이 미국에서 복권

을 구매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소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위와의 격차도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다.

고 뱅 킹 레 이 츠 (gobankin-

grates.com)에서는 미국 내 각 주에

서 얼마나 많은 복권을 사는지를 조

사하였다. 그리고 복권을 사는데 지

불한 총 금액을 각 주의 인구수로 나

누어 인구 1명당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는지에 따라 주 별로 순위를

나누어 보았다.

고뱅킹레이츠 조사 결과 매사추

세츠 주민들은 복권을 구입하는데

연평균 933.33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복권을 구입하는 곳

은 로드 아일랜드로, 로드 아일랜드

주민들은 연평균 626.11달러를 지출

하고 있다. 1위를 차지한 매사추세츠

주와 2위를 차지한 로드 아일랜드의

연평균 복권 구입 액수는 300달러 이

상 차이가 난다.

같은 뉴잉글랜드 지방에 속해 있

는 코네티컷 주도 연간 복권 구매에

405.91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미국 내

9위에 올랐다.

연평균 복권 구매액의 미국 평균

은 288.06달러이다. 매사추세츠 주민

들은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복권을 사는데 지불하고

있다. 고뱅킹레이츠에 따르면 매사

추세츠 주민 중 5%는 매일 복권을

산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주에

서의 복권 판매액은 50억 달러를 넘

어섰다. 미국 전체를 봤을 때도 2018

년에 417억 달러의 복권 매출을 기록

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복권 판매에 따른 수익은 지방 정

부에도 분배되기 때문에 복권이 많

이 판매되면 지방 정부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전체 복권 판매 수익

의 20%는 해당 복권이 판매된 지방

정부에게 할당된다.

jsi@bostonkorea.com

MA주민들 미국 내 복권 구입 1위
연간 1인당 933.33달러 지출
MA주민 5%, 매일 복권 구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복권을 구입하는데 연평균 933.33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미국 트위터에 불붙은 

'누가 기생충' 논쟁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에서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작인 '기생충'이 무엇에 관

한 것인지, 제목이 말하는 기생

충은 누구인지에 관한 논쟁이

불붙었다. 계급 갈등을 다룬 이

작품을 두고 '부자가 기생충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는 '남북한' '계획'이 기생충이라

는 독특한 주장까지 나왔다.

논쟁에 불을 붙인 이는 미국

코미디언이자 감독, 작가인 닐

브레넌으로, 지난 10일 "기생충

이라는 핵심 상징이 잘 쓰인 것

같지 않다"면서 "기생충이 부자

를 말하는가, 가난한 이들을 말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4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그의 계정에는 그후 며칠간 수

많은 댓글이 달렸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우리 모두로부터 인

간성을 빼앗기 때문에 자본주의

가 기생충"이라고 했고 브레넌

은 "부자는 기생충이 아니다. 고

용인들에게 재화와 서비스에 대

한 값을 지불한다. 반면 고용인

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자를

착취한다"고 응수했다. 

한 댓글은 기생충에 나오는

인물인 김씨의 "계획이 없으면

실패도 없다"는 말을 인상깊게

들은 듯 "기생충은 '계획'"이라

고 했다.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

우는 순간 계획은 기생충이 된

다"며 이 트위터 사용자는 "좋은

인생을 살려면 계획없이 순간을

살라"고 조언했다.

가장 많은 주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를 서로서로에 대

한 기생충으로 만든다"는 것이

었다. 일부 댓글은 의미심장하

게 "남한과 북한에 대한 상징같

다"면서 "남북한 시민들이 상대

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꼬집었

다.     

누가 기생충이냐에 대한 감독

자신의 대답은 "부자와 빈자 모

두 기생충"이라는 것이다. 봉준

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가난

한 가족이 슬금슬금 잠입하는

이야기라 기생충은 이들을 지칭

하는 것이 매우 명백한 것 같지

만 반대로 보면 부자도 노동 면

에서 기생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은 설거지조차 못하고

, 자신을 위해 운전도 못해 가난

한 가족의 노동을 빨아먹는다"

면서 "그러니까 둘 다 기생충"이

라고 밝혔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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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성향민주당유권자들후보결정못하고여러후보로분열

(서울=뉴스1) ) 김서연 기자  = 마

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민주

당 중도 지도부한테 잠재적인 구세

주로 떠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NYT)가 12일보도했다. 중도 성향

민주당 유권자들이 확고한 지지 후

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표심이 분열

하면서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진행된

민주당 경선(코커스·프라이머리)

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휘청거

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이 떠오르면서 경선이 요동치고 있

다. 그리고 명확한 후보가 나오지 않

은 두 차례 경선 결과는 민주당 지도

부의 불안과 좌절을 심화시킨다.

만일 민주당이 '민주 사회주의자'

를 자처하는 샌더스 의원을 지명하

게 된다면 이는 1992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까지 중도와 제도주의자들

을 후보로 지명해 온 당의 상전벽해

와 같은 변화가 된다. 게다가 지도부

는 대선에서는 샌더스 의원의 승산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무너진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세와 중도 성향 유권자의 분열

은 샌더스 의원이 뉴햄프셔에서 승

리를 선언하게 허용했다. 아이오와

에서는 부티지지 전 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긴 했지만, 샌더스 의

원과 표가 반으로 나뉘었다. 확보한

대의원 수 차이는 1명에 그쳤다.

민주당 경선에서 유권자들은 탄

탄한 재선가도를 달리는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을 꺾을 수 있는 후보를

지명하는 일에 집중했다. 다만 어떤

중도파 후보가 샌더스 의원을 대체

할만한 최선의 대안인지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세 중도 후

보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당 지도부는

블룸버그 전 시장을 잠재적인 구세

주로 바라보게 된다고 NYT는 설명

했다.

루시 맥베스 미국 하원의원 등 흑

인 의원 3명은 12일 블룸버그 전 시장

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블룸

버그 전 시장의 지지세가 커지고 반

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신호다.

민주당 경선에 남아있는 주요 후

보 6명 중에서 중도 하차를 고려하는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

는 남은 후보들이 오는 3월3일 '슈퍼

화요일'부터 경선에 등장하는 블룸

버그 전 시장의 존재감을 점점 더 직

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경쟁에 늦게 뛰어든 블룸버

그 전 시장은 2월에 있는 4차례 경선

에는 모두 불참하는 후발주자로서

약점을 안았다. 대신 그는 막강한 개

인 자산을 바탕으로 한 광고 캠페인

을 통해 전미 여론조사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올렸다. 한 관계자는 아프

리칸-아메리칸 유권자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고 거들었다.

샌더스 뜨자 민주 지도부 울상…블룸버그가 구세주

연준 의장 "신종 코로나 미

국 및 세계 경제에도 영향"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제도(Fed·연준)은 미국 경제

에대한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

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 광범위한 경제적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일 로이터통신·뉴욕타임

스(NYT) 등에 따르면 제롬 파

월 연준 의장은 이날 미 하원 금

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연

준은 신종 코로나의 출현을 면

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

성이 일부 줄었지만, 신종 코로

나가 중국 내 분열을 야기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에까지 혼란

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파월 의장은 '신종 코로나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리스크로 작용할까' 등 쏟아지

는 의원들의 질문에 "신종 코로

나가 미국에도 일부 영향을 미

칠 것"이라면서도 "경제적 영

향을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일을 해

왔다.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다

양한 경제부양책을 내놓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

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파월 의

장은 "미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

해지고 노동시장이 여건이 강

화됐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 진단했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

미리 설정된 경로는 없다"며 기

존 관망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는 한 현 수준의 금리는 적

절하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지

난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한

후 1.50~1.75%를 유지하고 있

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

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

신종 코로나 사태가 금리 인상

보다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시

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연준이

빠른 시일 내에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12일 상원 은행

위원회에도 출석해 증언할 예

정이다. 

연준은 앞서 7일 의회에 제출

한 반기 보고서에서도 신종 코

로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중

국 기업 및 금융 부문이 악재에

취약하다고 경고했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샌더스 의원의 진보성향에 부담스러워 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블룸버그에게 기대를 걸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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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새

로운 시작'을 표방한 삼성전자 '갤럭

시S20' 시리즈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애플도 하지 못한 새로운

폴더블(접는) 폰' 리더십에 쐐기를

박은 삼성전자의 두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Z 플립'도 공개됐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폴드와 달리 세로를

축으로 위·아래로 접는 '클램셸

'(Clamshell) 유형인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11일 오전 11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

트(Palace of Fine Arts)에서 전세

계 파트너와 언론 관계자 30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삼성 갤럭시

2020'에서 갤럭시S20 시리즈 3종, 갤

럭시Z 플립과 무선이어폰 갤럭시버

즈 플러스(+)를 전격 공개했다.

◇갤럭시S20, 전 모델 5G 지원…"

역대급 카메라 기능"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S20부터

'네이밍 전략'을 바꿨다. 이번 시리

즈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10 후속

작이라 당초 갤럭시S11로 이름을 정

해야 했지만 삼성전자는 2020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과감하

게 갤럭시S20를 선택했다.

삼성전자는 "5세대(5G), 인공지

능(AI), 사물인터넷(IoT)의 융합으

로 형성될 새로운 모바일 혁신 시대

를 맞이해 최신 전략 제품의 모델명

을 갤럭시 S20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갤럭시S20 시리즈는

'카메라'에 방점을 뒀다. '갤럭시 S20

울트라'는 1억800만화소, '갤럭시

S20+'와 '갤럭시 S20'는 6400만화소

의 고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역대

최대 크기의 이미지 센서와 AI를 결

합해  '역대급' 카메라 성능을 구현

했다.

특히 갤럭시S20 울트라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9개의 픽셀을 하나의 픽

셀로 병합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

는 '노나비닝'(nona-binning) 기술

을 지원해 어두울 때도 높은 화질과

선명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AI기반 슈퍼 레졸루션 줌 기능을

탑재해 '갤럭시 S20 울트라'는 최대

100배, '갤럭시 S20+'와 '갤럭시 S20'

는 최대 30배까지 줌 촬영을 할 수

있다.

세 기기 모두 최신 모바일 프로세

서(AP) '스냅드래곤865'를 탑재하

고 고용량 12기가바이트(GB) 램을

채택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당 120

개의 화면을 보여주는 120헤르츠(

㎐) 주사율의 디스플레이도 지원한

다.

또 세 모델 모두 최신 5G 네트워

크를 지원한다. 특히 최신 5G 표준

인 단독모드(Stand Alone)도 사용

가능하다.

최근 삼성그룹 정기 인사에서 신

임 무선사업부장으로 발탁돼 이날

처음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른 노태

문 사장은 "갤럭시S20은 최신 5G 이

동통신과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의

AI카메라를 탑재해 사진과 동영상

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공유하며, 소

통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

다.

'갤럭시 S20'는 오는 3월6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

다. 국내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6일

까지 '갤럭시 S20 5G·갤럭시 S20+

5G·갤럭시 S20 울트라 5G의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3월6일 공식 출시

한다.

갤럭시S20는 128GB 저장용량으

로 △코스믹 그레이(Cosmic Grey)

△클라우드 블루(Cloud Blue) △클

라우드 화이트(Cloud White) △클

라우드 핑크(Cloud Pink) 등 4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가격은 124만8500

원이다.

갤럭시S20+과 갤럭시S20 울트라

는 256GB 저장용량 모델로 출시된

다. 갤럭시S20+는 △코스믹 그레이

△클라우드 블루 △클라우드 화이

트 △아우라 레드(Aura Red) △아

우라 블루(Aura Blue)로 출시되고

가격은 135만3000원이다.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S20 울트라

는 △코스믹 그레이 △코스믹 블랙

두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159만5000원이다.

◇갤Z 플립 "모바일 기기의 사용

성과 사용자 경험 바꿔 놓을 것"

이날 언팩에서는 두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Z 플립'도 공개됐다.

17㎝(6.7인치)크기의 폴더블 디스

플레이를 적용한 갤럭시Z 플립은

접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컴

팩트'한 폴더블 폰으로 휴대성과 그

립감이 뛰어나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Z 플립에

초박형 유리(UTG)를 탑재해 기존

폴더블 기기에 처음 만나는 매끄럽

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실현했다.

특히 이번 갤럭시Z 플립은 접힘(

힌지) 부분에는 마이크로 컷팅 기술

을 활용한 하이드어웨이(Hide-

away) 기술이 적용됐다. 사용자는

원하는 각도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콘텐츠를 공유하고 감상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업해 상

하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의 독특

한 폼팩터에 최적화된 사용성을 제

공하는 '플렉스 모드'(Flex mode)

를 제공한다.

'갤럭시 Z 플립'은 오는 14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

다. 국내에서는 △미러 퍼플(Mirror

Purple) △미러 블랙(Mirror Black)

등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65만원이다.

노 사장은 "지난해 갤럭시 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힘입어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폼팩

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갤럭시

Z 플립'을 선보이게 됐다"며 "폴더

블 카테고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갤럭시 Z 플립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재정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새로운 시작" 삼성 모바일 혁신 …베일 벗은 '갤S20·갤Z플립'
5G·카메라 중점 둔 '갤럭시S20'…3월6일 출시

갤럭시Z플립, 2월14일 출시.. 퍼플·블랙 색상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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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김규

빈 기자, 윤다정 기자  = 여야가

4·15 총선에 내보낼 차기 대선주자

급 후보들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

의 공천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곳곳에서 여야 대진표가 하나둘씩

완성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각 경남

도지사를 지낸 여야 잠룡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전 자

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서 한판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종로 선점

'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험지

출마' 결단으로 응답하면서 이뤄진

차기 대선주자 1·2위간 '대선 전초

전'에 이어 또 하나의 흥미로운 대결

이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입'을 지낸 고민

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경원 전 한

국당 원내대표나 오세훈 전 서울시

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추가 '빅매치'들도 곧 성사될 전망이

다. 

◇정치1번지 종로에서 맞붙는 대

선주자 1·2위…이낙연 vs 황교안

대한민국 '정치1번지'로 불리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던 종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와 박근혜 정

부 마지막 총리가 맞붙는 '총리 대전

'의 무대로 펼쳐지고 있다.

먼저 출마를 결정지은 이 전 총리

에 이어 황 대표가 출마를 결심했고

, 전날(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

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2위를 기록하는 여야의 대표주

자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

의 최대 승부처라는 데 정치권의 이

견이 없다. 

특히 이 전 총리로서는 6년 만의

여의도 복귀로 임하고 있는 이번 총

선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내

며 여권 유력주자로 급부상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황 대표로서는 이제 그만 '정치 신

인'이라는 꼬리표를 떼내기 위해서

라도 '험지'에서의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당

대표로서 전체 총선 지휘라는 과제

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종로 대전'이

두 사람의 정치생명을 좌우하는 것

은 물론 여야 두 정당의 2022년 차기

대선의 향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남 양산을 '지사대전'…김두관

민주당 의원 vs 홍준표 전 한국당 대

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여야 모두 심상치 않은

PK(부산·경남)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

원에서, PK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민주당은 흔들리는 PK 표심을 안

정시켜 지난 20대 총선의 민주당 바

람을 이어가기 위해 대선 잠룡인 김

두관 의원을 수도권(경기 김포갑)

에서 끌어내려 차출할 정도로 신경

을 쓰고 있다. 

반면 한국당으로서는 20대 총선

에서의 무기력했던 PK 승부를 되

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위

'PK 험지'로 불리는 몇몇 지역에 대

해 '탈환'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이에 고향인 밀양 출마를 고집해

온 홍준표 전 대표의 마음을 돌려세

워 결국 양산을로 선회하도록 만들

었다.

경남지사로는 홍 전 대표가 후임

으로, 홍 전 대표는 2012년 대선후보

경선을 위해 도지사직을 중도 사퇴

한 김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하지

만 홍 전 대표 역시 대선 출마를 위

해 지난 2017년 지사직을 사퇴해 서

로 할 말은 없는 사이가 됐다.

둘 모두 여야의 잠재적 대선주자

라는 점에서 '종로 대전'에 나선 이

전 총리와 황 대표 못지않은 관심이

'양산 대전'에 쏟아질 전망이다. 

◇서울 동작을에선…고민정? 이

수진? vs 나경원

서울 동작을은 여성 정치인들 간

의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현역 의원인 나경원 전 한

국당 원내대표는 수성을, 민주당에

서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

수진 전 판사가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여의

도에 입성한 나 전 원내대표는 4선

의 유력 여성 정치인이다. 동작을에

서 19대와 20대 연이어 당선된 만큼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대변

인을 지내면서 나 전 원내대표 못지

않은 인지도를 쌓은 고민정 전 대변

인이나,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첫 문

제제기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

단 사태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

이수진 전 판사를 나 전 원내대표에

맞설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동작을에서 민주당 후보로 고 전

대변인이 확정되면 한나라당 대변

인 출신인 나 전 원내대표와의 대변

인 대결로, 또는 법조인 출신의 이수

진 전 판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역시 판사 출신인 나 전 원내대

표와 법조인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

다.

여야 모두 동작을은 쉽지 않은 지

역이어서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

2004년 17대 총선까지는 진보 성향

의 정당이 터를 잡았지만 18대 총선

에서 정몽준 전 의원이 당선된 이후

12년간 보수 진영으로 기울었다. 

◇추미애 빠진 서울 광진을…오세

훈 vs 고민정 대결 가능

광진을에서만 5선을 한 추미애 민

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

를 옮기면서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

게 된 광진을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

장이 한국당 후보로 나선다.

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오 전 시장에 맞설 수 있는

중량급 후보를 내보낼 것으로 예상

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론된 적도 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고,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고 전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21번 번

스'를 언급하는 글을 올려 광진을 출

마가 굳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

기도 했다. 721번 버스는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광진구 화양동 건대

입구역을 왕복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오랫동안 추 장

관이 일궈온 텃밭인 광진을이 위태

로워질 경우 다른 서울 지역에도 적

지 않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수성'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마

찬가지로 한국당은 추 장관이 빠진

틈을 활용해 이번에야말로 깃발을

꽂겠다는 각오다.

◇공주·부여·청양 '리턴매치'…

정진석 vs 박수현

고(故) 김종필 전 총재의 정치적

기반이자 충청 대망론의 본산인 '공

주·부여·청양'에서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진석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리턴매치가 가시화하

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현역 의

원(공주)이었던 박 전 대변인을 꺾

은 정 전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을 통

해 5선 의원 고지를 노리고 있다. 박

전 대변인은 설욕전을 벼르고 있다.

특히 부여군, 청양군은 지난 지방

선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국회의원

과 기초단체장을 진보 진영에 빼앗

긴 적이 없었던 보수 강세 지역이었

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

주당이 시장·군수를 모두 가져가

면서 보수의 텃밭이라고 부를 수만

은 없게 됐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 '공주·부여

·청양'은 충청권에서 보수와 진보

의 한판 대결은 물론 전체 총선 판세

를 가늠할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

다. 

jrkim@news1.kr

이낙연-황교안, 종로서 '대선 전초전'…김두관-홍준표도 양산을 혈투

동작을 나경원 상대로 고민정·이수진 거론…박수현-정진석 '리턴매치'도 관심

총리대전·지사대전 이어 고민정-나경원?…빅매치 쏟아진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월 9일 열린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등 4개부분의 상을 수상했다.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부분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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迷(미)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서울 종로 출마의

결단을 내린데 이어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는

합치라는 국민명령을 따르겠다"며 "새보수

당과 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유승민 의원은 합당때

공천 지분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

도 불출마하겠다고 했다.

통상 당 대 당 통합때 공천 지분 문제가 가

장 큰 장애물이지만 이 기득권을 모두 버리

겠다는 것.

황 대표가 승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종로

에 출마키로 한 것이나 유 의원이 자신의 불

출마로 통합 걸림돌을 치운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희생이자 헌신.

황 대표는 유 의원에 대해 "자유우파 대통

합(大統合)을 위해 귀한 결단을 했다"고 했

다.

조선일보는 "이번 4.15 총선은 무능한 것

도 모자라 불법까지 저지르며 폭주하는 무

도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만 야당이 분열

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나라를 구렁

텅이로 밀어 넣을 뿐. 이제 한국당과 새보수

당이 통합키로 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없어 지도급 인사와 중진 의원들은

"황 대표와 유 의원이 결단한 자기희생에 동

참해야 한다"는 것.

제 몫을 할 수 있는 야당이 있어야만 정권

의 폭주가 멈추고 국정(國政)이 정상 궤도로

돌아 올 수 있으므로...

"한국, 한국인"의 저자 마이클 부린 전(前

)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은 "한국에선 대통

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기존 정당에 합류(合

流) 또는 탈퇴하거나 새 정당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전

의원은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대한민

국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감 때

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대선때 통일부 장관 출신 집

권당 정동영씨는 이후 최다 득표차로 졌다.

국민들은 나라 경제와 생계 문제로 고민

이 큰데 정동영씨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최

고 우선순위로 고집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

고 감옥에 보낸 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분열의 실체는 무엇이고 정치를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좌파 또

는 우파로 나누어지는 정당이 여럿 존재한

다.

심지어는 한 정당 안에서도 좌우 정파가

있었다. 한 세대전에 미국도 그랬었다. 이런

정파와 정당들이 권력을 위해 투쟁한다. 사

실 투쟁 자체는 파괴적이지 않다. 경쟁일 뿐

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 경쟁이 대단히 추잡

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갖는 일치

된 관념이 없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는 무

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 공유(共有)하

는 생각이 있다면 국민은 수많은 차이에도

서로에게 동료애를 느낄 수 있다. 과거엔 한

국 국민들 사이엔 공유하는 국가적 비전 같

은 것이 있었다.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만.

좌파 쪽 사람들은 안 보이는 환상 속 통일

국가 한국을 사랑한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 사람들

을 악(惡)이라고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

니다. 반면 보수(保守) 진영에선 좌파에 대

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지금

청와대도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다고 확신한

다.

둘째는 한국 통치 시스템의 결정적 결함

이다. 한국 정치는 주심이 홈팀의 12번째 선

수로 뛰는 축구 경기 같다. 사법부는 행정부

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정하지 않게 대우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우호세력이 청와대에 돌아가 주사파

세력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 문제를 꺼내드는게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어

떤 특정 정치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윤

리적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

새 정당들이 잘못된 정치를 고칠려고 국

민을 설득하려한다면 그들의 메세지는이 두

문제에 대한 해결이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회개(悔改)이기도 하니까...

迷는 "或也혹야 : 미혹할 미. ① 쌀 미 : 米

+ ② 辵 : 乍行乍止 사행사지 : 쉬엄쉬엄 갈

착 = 辶= 辵. 하늘에 계신 삼위(三位 : 하나

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정확히 가고 서

는 것을 그린 글자 : Go(乍行), Stop(乍止).

인간생활의 손길 발길 움직이는 행위마

다 하나님이 일일이 관여하신다는 뜻. 피조

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니까. 이 관계의 기본

틀은 쌀 미: 米가 절대적 기능. 까닭은 "하나

님과 나"와의 기본관계의 틀이 + : "하나님

사랑 'ㅣ'과 이웃 사랑 'ㅡ'". "우리가 우리에

게 죄(罪) 지은자를 사(赦)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여기에서 기본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자기에게 죄(罪) 지은자를 먼저 사(赦)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함 받게 해 주십사"

는, 다시 되풀이 하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을 赦 해준 실적이 있어야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가춰진다는 전제"가 절대적

인 조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 교회마

다 +표를 안팎으로 매달아 놓는 까닭은 "사

랑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의 ID : 신분증"을 잊지 말라는 뜻!

+와 거리를 두는 신앙(信仰)은 하늘나라

영생(永生)과 멀어지는 불쌍한 크리스챤이

되고 말테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迷惑)하게 하리라. : For false Christs
and fake prophets will appear and perform great signs and miracles to deceive even the elect - if that were possible. (마태복음 24 :24)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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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만족도가 점점 상승할 것입

니다. 길게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안하겠습니다. ●

금전: 발품을 팔면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게 되니 크게 절약이 됩니다. 돈을 쓰면

서도 이익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겠습니다. ●애정: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시기

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1일 주의.

쥐띠 |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운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씩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금전: 나 살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큰 득이 되지 않습니다. ●

애정: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한 행동이 상처를 주거나 불편

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야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6,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소띠 | 순서를 정해서 처리해나가야

●운수: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

도 빨리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전:들어올 돈이 자꾸 미루

어지니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흘러간 사랑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지

나간 추억에 젖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1일 주의.

토끼띠 | 첫걸음을 시작해야

●운수: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일처리를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금전:투자나 매매

에 있어서 큰 기쁨이 따릅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

행될 것입니다. ●애정: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 등 외모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오니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1일 길일. 17, 20일 주의.

범띠 | 뜻밖의 행운이 오니

● 운수:현 상태에서 탈피할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조

금만 시간을 내면 좋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왔으니 잘

활용해면 이득으로 연결됩니다. ● 애정:두 사람의 사이가 많이 진전됩니다. 싱글

은 가까이에 인연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18, 19일 길일. 16, 22일 주의.

용띠 | 멀리서 찾지 말고

● 운수:틈틈이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면 결국은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촉

만 믿고 거래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지금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일이라도 금방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6, 21일 길일. 17, 22일 주의.

뱀띠 |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 운수: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차근차근 잘 살

펴보세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만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

입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늘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큰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애정: 마음을 활짝 열고 상

대를 있는 그대로 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니 편해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0, 22일 길일. 16, 18일 주의.

말띠 | 마음이 통하니

●운수:가만히 내버려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건드

리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벌집을 건드린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금전문제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길게 대화를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7일 주의.

양띠 | 벌집을 건드린 격이

●운수:칭찬을 해줄만한 일이 있으면 제대로 해주세요. 칭찬

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부동산이나 주식으

로 묶어두기보다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금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상대가 병 주고 약주는 행

동을 합니다. 마음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6, 20일 길일. 17, 18일 주의.

닭띠 |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운수: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스

로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금전:사

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태산이 아니라 돌부리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너무 가볍

게 여기다가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애정:이미 연인이 있거나 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금방 들킬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9, 20일 길일. 17, 21일 주의.

원숭이띠 | 흔들리지 말아야

● 운수: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필요

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전을 하기에 적합한 때

입니다. ● 금전: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줄여줄만한 일이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않

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멋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랑할만한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1일 길일. 10, 15일 주의.

개띠 | 새로운 변화를 

● 운수: 앞날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갈등하게 됩니다.

● 금전: 뭔가를 사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시세에 비해 턱없이

싼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애정: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 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6, 18일 길일. 17, 20일 주의.

돼지띠 |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문화/연예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영화 '정직한 후보'(감독 장유정)

가 개봉을 맞아 관람 포인트 세 가

지를 공개했다.

12일 개봉한 '정직한 후보'는 거

짓말이 제일 쉬운 3선 국회의원 주

상숙(라미란 분)이 선거를 앞둔 어

느 날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못 하

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미

디 영화다.

극중 라미란 '작정하고 웃기는'

코믹 연기를 펼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도 불사하던 대한민국 넘버원 뻥쟁

이에서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진실의 주둥이'를 얻게 된 아

이러니한 인물을 연기한 라미란은

대체불가 충무로의 코미디 장인답

게 그간 쌓아온 연기 내공으로 주

상숙이라는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정

직한 후보'를 연출한 장유정 감독

은 브라질 박스오피스 1위의 동명

원작 영화에서 남자였던 주인공을

여자로 바꾼 것은 오직 배우 라미

란을 캐스팅하기 위해서였다고 밝

히며 "뜻대로 되지 않아 본인은 당

혹스럽지만 남들은 웃긴, 그런 답

답한 상황을 지나 어느 순간 스스

로 인정하고 변화하는 성숙하고 진

지한 인물을 코믹하면서도 사랑스

럽게 해낼 수 있는 배우는 남녀노

소를 불문하고 라미란 배우밖에 없

다고 생각했다"라며 라미란의 코

믹 열연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정직한 후보'를 먼저 만난

관객들은 보는 내내 속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코미디라고 호평을 쏟

아냈다. 코미디의 기본인 '웃기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물

론이고, 답답한 속까지 뻥 뚫어줄

만큼 시원하고 유쾌하다는 평은 보

고 난 후에 기분 좋게 극장을 나설

수 있는 영화라는 입소문을 만들어

내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뿐만 아

니라 "백수한테 뭔 사장님이야" "

걱정은 뒤에서 조용히 하는 건데…

" "늦어서 죄송하진 않아요" 같이

현실에서 누구나 입 밖으로 내뱉어

보고 싶은 거침없는 대사들은 대리

만족과 해방감을 선사하며 극장가

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정직한 후보'가 코미디라는 외

피 안에 관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치인

'정직'이다. 나이가 들수록, 또 가진

게 많아질수록 더욱 지키기 어려운

'정직'이라는 가치를 '4선에 도전하

는 뻥쟁이 국회의원' 주상숙이 처

한 상황을 통해 보여주는 '정직한

후보'는 지나치게 정직해서 벌어

지는 유쾌하고 코믹한 상황들을 통

해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함과 솔직

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장유정 감독은 주상숙의 목

소리를 통해 "솔직한 게 죕니까 여

러분!"이라고 외치는 동시에 "정직

할 수 있는 것 또한 일종의 용기"라

고 말하며 관객들이 놓치지 말았으

면 하는 속 깊은 메시지를 담아냈

다.

한편 건강한 웃음으로 2월 극장

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정직한 후

보'는 현재 절찬 상영 중이다.

seunga@news1.kr

라미란의 사이다 코미디 '정직한 후보', 관람 포인트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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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이 세 번째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며 본격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

했다.

방탄소년단은 12일 0시 공식 홈페이

지와 SNS 채널을 통해 정규 4집 '맵 오

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의 세 번째 콘셉트 포토를 선보였다.

공개된 사진에서 방탄소년단은 개성

있는 슈트를 차려 입고 화려한 음식이

가득 찬 테이블에 일렬로 앉아있다. 멤

버들의 근엄한 모습과 비장함이 감도는

분위기가 한 폭의 명화를 보는 듯한 느

낌을 자아낸다.

함께 선보인 개인 콘셉트 포토는 일

곱 멤버를 한층 클로즈업한 컷으로, 카

메라를 응시하는 멤버들의 깊은 눈빛과

흔들림 없는 표정이 돋보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과 11일 상반

된 매력의 백조와 흑조, 이날 베일을 벗

은 사진까지 세 가지 버전의 콘셉트 포

토를 공개했다. 마지막 남은 콘셉트 포

토에서 보여줄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면모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컴백 맵을 통해 대대적

인 컴백을 예고한 방탄소년단의 정규 4

집 '맵 오브 더 솔 : 7'은은 오는 21일 전

세계 동시 발매된다.

seunga@news1.kr

한 폭의 명화 같은 방탄소년단…정규 4집 콘셉트 포토

'불청외전' 김혜림 '디디디' LP판 공개…외국인도 감탄한 '미모'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자 = '

불청외전' 김혜림의 '디디디' LP판이

공개됐다.

11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

램 '불청외전-외불러'에서 멕시코 출

신 크리스티안은 김혜림을 음악방으

로 데려갔다. 김혜림의 LP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김혜림은 "깜짝이야!"라고 소리치

며 추억의 LP판을 반가워했다. 당시

김혜림의 '꽃미모'가 감탄을 자아내

기도. 또 다른 외국인 출연자 시메도 "

오마이갓~"이라며 "이게 누나냐. 진

짜 예쁘다"면서 감탄했다.

시메는 LP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했

고, 김혜림은 "검색하면 다 있다"며 수

줍어했다.

이후 김혜림은 "우리 엄마도 유명

한 가수였다"고 밝혔다. 고 나애심의

얘기였다. 김혜림은 돌아가신 엄마의

과거 LP판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lll@news1.kr

12/6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2/7

Natick Mall 옷가게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한

여성분 구합니다.

T. 617-543-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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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털이란다. 카톡에서 눈에 띄였다. 나잇

살이나 먹은 친구들이 던진 농짓거리였다.

네이버에서 뜻을 찾았다. 한국 교도소에서

먼저 은어로 사용되던 말이라 했다. 돈없는

알거지라 뜻으로 의미가 넓어졌다고도 했다

. 변변치 못하다는 인상이 짙다. 

몇달 전이다. 아내가 통증을 호소했다. 눈

이 따갑다 했고, 안과에 갔다. 병원에서 돌아

온 아내에게 내가 물었다. 그래 뭐래? 이젠

아프지 않은가? 남편의 통상적인 질문이었

다. 돌아온 대답이 반갑다만 황당했고 웃음

이 터져 나왔다.

안과의사가 고심하더란다. 이곳저곳 아

내의 쓰라린 눈을 들여다 보면서 말이다. 뚜

렷한 원인을 찾을 수없었기 때문이었을 게

다. 밝은 불빛 아래 의료도구를 손에 쥐고 한

참을 진찰했다 던가. 한참후, 고개를 가로 저

으며  묻더란다.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가

? 강아지 털은 무슨 색인가?’ 아내는 대답

했는데, 의사는 의료기구를 놓고 조용히 나

가더란다. 한마디 검진결과를 남겼다고 했

다. ‘눈에 강아지 털 한올이 들어 있었는데

, 빼냈다.’ 

강아지 털도 개털이다. 강아지건 개건 털

은 눈에는 따갑다. 간호사가 눈에 박혔던 흰

색털을 아내의 손바닥위에 놓아 주었다던가

? 우리집 강아지 송이 털이었던 거다. 개털

이 시에도 등장한다. 

뒤돌아보는 개의 눈빛이

무언가 읽었다는 듯 한참 깊어 있다

개털 위에도 나무에도 지붕에도 

하얀 이야기들이 쌓여있다

(문성해, 눈이 온다 중에서)

개털이란 말뿐이랴. 사흑사리 껍데기란

말도 있다. 고스톱판 화투에서 나온다. 역시

변변히 내세울게 없다는 말일게다. 혹시 사

흑싸리 껍데기는 시에 등장하지 않는가? 그

건 모르겠다. 

아내가 말했다. 개들에게는 먹이를 바닥

에 던져줘야 개들이 편하다.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게 아닐테니 이 말에 나역시 수긍

했다. 그리고 우리집 강아지 송이에게도 괜

찮은가 물어 보았다. 가타부타 대답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음식물을 던져 줄적

엔 미안한 마음이다. 우리 송이는 사흑싸리

껍데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털은 더욱 아

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

러기를 먹나이다 (마태 15:27)

한담객설閑談客說: 개털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도 않을뿐더러 얼지도 않는다

730회 

옛 어른들의 말씀에 고인 물은 반드시 썩

는다는 '적수역부(積水易腐)'라는 사자성어

가 있다. 그것이 정치나 경제 그리고 종교에

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렇다는 것

이다. 요즘 각 세계 정치.경제 종교를 관심

을 기울여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투성이다. 그 밑바닥을 유심히 관찰하면 욕

심으로부터의 시작임을 금방 눈칠 챌 수 있

다. 제대로 숲을 보려면 멀리서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던가. 가까이 있으면 그저 나무만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처럼 아수라

장 정치권이나 세습으로 이어지는 대그룹

과 대형교회의 어처구니없는 모습이라니

말이다.

삶과 물과의 비유는 참으로 많다. 물은 그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고 그 흐르는 물을 우리 눈으로 직면할 수

있어 비유가 더 많다는 생각이다. 부드러움

이나 여유로움을 표현할 때도 물을 비유할

때가 많지 않던가. 어느 것과 마주했을 때 맞

부딪히지 않고 돌아 돌아서 자신을 길을 내

어가는 것도 물의 성질인 까닭이다. 그러나

자연재해의 홍수로 인해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 또한 물이지 않던

가. 어찌 물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생각의 골

이 점점 깊어진다.

'흐르는 물'을 '우리네 삶'과 비유하고 싶

었던 것이다. 그것도 요즘처럼 자신의 특별

한 창의적인 것(생각과 가치)을 찾아내어

표현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속에서는 말

이다. 학습(學習)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남.녀.노.소를 막론하

고 멈추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 것이란 생각

을 한다. 학습(學習)의 사전적 기본 의미를

찾아보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

식, 기술을 배워서 익히며, 또는 기능, 지식

을 의식적으로 습득함을 말한다. 학습은 적

응 행동의 습득, 보유(保有), 숙달(熟達) 등

의 측면을 포함한다고 한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일은 육체와 마찬가

지로 생각과 정신도 흘러야 한다. 굳이 종교

인이 아니더라도 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

는 성찰은 어제보다 더욱 나아진 오늘을 맞

이할 준비이지 않을까 싶다. 그것의 이름을

붙여 묵상이라고 하거나 명상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신과 대면하며 깊은 자신과 마

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깊은 나와 마

주하다 보면 나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혜안이 열리는 까닭이다. 나를 제대로

알고 진정 사랑할 수 있어야 나 아닌 남을 사

랑할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누가 누구를 위해 산(희생)다는 말처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그것이 남편과 아내

가 되었든, 부모와 자식이 되었든 말이다. 더

나아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누구를 돕는다

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의 욕심으로 인해 강퍅해

진 마음에 신(神)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 물

처럼 흘러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나는 것뿐이

다. 그러니 마음이든 몸이든 굳어버릴 틈 없

이 자꾸 흐르는 일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

본다. 작지만 나 아닌 다른 나를 위해 마음

의 기도를 시작하고 도움 주기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 자신'이 보이는 것이다.

무엇이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저 나 자신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 처음에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사회의 한 구

성원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국

민으로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

질 줄 아는 나이면 좋을 것이다. '나'라는 존

재를 하나둘 관찰해보며 무슨 색깔이 제일

잘 어울리며 어떤 모양이 가장 잘 어울릴지

스스로 쉬지 않고 흐르며 관찰해내는 것이

다. 자기만의 색깔과 모양과 소리를 낼 수 있

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나 아닌 다른 이와 비교하기 때문에 나

를 잃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도 인간인 것을 잊지 말자. 계절마다 물의 형

태는 달라진다. 사계절의 물을 생각해 보자

. 봄의 물은 얼마나 신선한가. 온 우주 만물

속에 흐르는 물의 기운을 상상해보라. 그리

고 여름의 시원한 계곡의 물줄기를 또 떠올

려 보자. 이보다 더 시원한 일이 또 있겠는

가. 가을은 어떤가. 겨울을 준비하는 생명들

에게 맘껏 나누 주지 않던가. 겨울의 물은 낮

은 기온으로 언다. 그러나 그 언 얼음 아래

의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기에 얼지 않는다

. 이처럼 흐르는 물은 썩지도 않을뿐더러 얼

지도 않는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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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왕의 장녀 천명공주가 부왕의 명으로

동생 선덕에게 차기 왕위를 양보하고 출궁하

는 장면(삼국사기에는 선덕이 장녀로 기록되

어 있다), 그리고 김용춘이 선덕의 사신으로

있다가 지아비가 된 내용과 자신을 이을 왕위

는 공주였지만 성골의 아들을 얻으려고 처절

한 노력을 한 진평왕의 내심, 즉 진지왕의 아들

인 용춘과 용수를 종질녀인 선덕공주에게 차

례로 사신이 되도록 한 장면들이 화랑세기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용춘공은) 호림공에게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주게 되자, 조정에 들어가 요직에 있었는

데 대사大舍 이하에 재능이 있는 낭도를 많이

등용했다. 이로써 낭도로 등용된 자들이 또한

공을 심히 존중하여 모두 목숨을 바치기를 원

했다.

선덕공주善德公主가 점점 자라자 용봉의

자태와 태양의 위용이 왕위를 이를만 했다(龍

鳳之姿 天日之表 ). 그 때는 마야황후가 이미

죽었고 왕위를 이을 아들이 달리 없었다. 그러

므로 진평대왕은 용춘공에게 관심을 두고 천

명공주에게 그 지위를 양보하도록 권했다. 천

명은 효심으로 순종했다. 이에 지위를 양보하

고 출궁했다.

선덕은 용춘공이 능히 자기를 도울 수 있다

고 생각하여 사신私臣이 되기를 청했다. 진평

대왕이 이에 공에게 공주의 뜻을 받들도록 명

했다. 선덕은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감정이

풍부했다. 공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굳이

사양했으나 어쩔 수 없이 받들게 되었는데 과

연 자식이 없어 물러날 것을 청했다. 대왕은 용

수공에게 모시도록 명했는데 또한 자식이 없

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진평왕의 차비 승

만황후의 왕자 출산으로 꺼져가는 성골의 왕

위계승 가망성, 김춘추의 아버지 용수의 죽음

과 비운의 공주인 진평왕의 딸 천화공주(삼국

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화랑

세기에는 아마도 장녀일 가능성으로 기록되

어 있다), 그리고 정식으로 남편 3명을 맞이 하

고도 자식을 낳지 못한 선덕여왕이 나온다.

[그 때 승만황후僧滿皇后가 … 아들을 낳자

, 선덕의 지위를 대신하고자 했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었다. 승만은 용춘공의 형제를 미워했

다. 공은 이에 지방으로 나갔다. 고구려에 출

정하여 큰 공을 세우게 되자 승진하여 각간角

干에 봉해졌다. 용수전군이 죽기 전에 부인과

아들을 공에게 맡겼다. 그 아들은 곧 우리 태

종황제이고, 부인은 천명공주이다. 처음에 용

수공은 천화공주를 아내로 맞았는데, 천명공

주를 아내로 맞게되자 천화공주를 용춘공에

게 주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일찍 죽었다. 곧

용춘공이 선덕공주를 모시게 되자 제帝가 천

화공주를 백룡공白龍公에게 내려주었다. 선

덕공주가 즉위하자 용춘공을 지아비로 삼았

는데, 공은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물러

날 것을 청했다. 군신群臣들이 이에 삼서의제

를 논의하여, 흠반공欽飯公과 을제공乙祭公

을 다음으로 하도록 했다.]

진평왕은 왕위를 이을 적통이 없어서 처음

에는 진지왕의 아들인 용수를 천명과 혼인시

켜 사위로 삼아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 그

러나 선덕이 자라면서 왕위를 이을 자질이 보

여서 천명에게 그 위를 양보하고 출궁하도록

명했다. 그리고 선덕은 용춘을 사신으로 삼았

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다시 용수를 사신으

로 삼았지만 또한 자식이 없었다. 632년에 선

덕이 왕위에 오르면서 다시 용춘을 지아비로

삼았다. 한편 용수가 죽으면서 부인 천명과 아

들 김춘추를 용춘에게 맡겼다. 그래서 용춘은

선덕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자 물러나기를

계속 청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삼서지제’

를 정하여 흠반과 을제를 황서(황제의 남편)

로 더하여 선덕을 모시도록 했다(삼국유사에

는 음갈문왕으로 나오는데 그가 흠반일 가능

성이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선덕왕 원년

2월에 을제가 국정을 총괄했다는 기록으로 보

아, 이 때 용춘이 물러난 것으로 본다). 남편 셋

을 두고 후손을 이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선

덕은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차기 왕위는 김춘

추의 양보로 진덕에게로 이어졌다. 진덕여왕

은 진평왕의 동생인 김국반의 딸 승만勝曼이

다(진평왕의 제2비 승만僧滿황후 손씨와는 다

른 인물이다). 그녀는 7척의 키에 풍만하고 아

름다운 자태를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남

편에 대한 기록이 없고 물론 자식도 없었다. 결

국 차기 왕위는 진지왕의 손자 김춘추에게로

갔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 김 영 사 ), 한 국 사 데 이 터 베 이 스

(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3세 풍월주風月主 용춘공龍春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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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9) 새해를 맞이하며 주식시장

이 2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투

자자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장담하건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한해를 마감

하며 주식시장(S&P 500)은 29%, 나스닥

(Nasdaq Composite)은 35%, 그리고 다

우 존스(Dow Jones Industrial Average)

는 22%나 상승했다. 이런 결과는 일반 투

자자는 물론 주식전문가라는 사람도 예

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8년 연말에는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무려 20% 폭락이었다. 주식시

장이 드디어 하락하는 추세라고 생각하

는 투자자가 많았을 것이다. 나의 소중한

자산이 실제로 연일 감소하면 투자자 마

음이 두려워진다. 투자한 것이 후회되고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

오고 싶은 심정이다. 사실 손해를 보고 주

식시장에서 나온 투자자도 있었을 것이

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주식시장 결과

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소위 주식전문가

혹은 경제학자도 끊임없이 주식시장을

예측한다. 물론 예측하는 이유도 함께 설

명한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

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

의 저명한 한 미디어인 폴리티코(Wall

Street is set up for a major crash if Don-

ald Trump shocks the world on Election

Day and wins the White House,

Politico, Oct. 21, 2016)는 트럼프 후보자

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주식시장이 대

폭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당시 주식시

장(S&P 500)지수는 2200이었는데 현재

는 3221로 상승했다.

올해(2020) 대통령 선거가 있다. 신문,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공화당이 당

선되면 혹은 민주당이 당선되면 여기에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면 주식시장이 어

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 나오고 있

다. 이러한 소식에 일반 투자자의 마음도

갈팡질팡해진다. 특히 주식시장이 오랜

기간 상승했기에 조만간 주식시장이 폭

락한다는 예측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예측과 불안한 마음으로 투

자하지 않았다면 작년 한 해 상승했던

29% 수익률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주식시장에서 불어난 $1.2 tril-

lion($1,200,000,000,000)이라는 큰돈은 투

자했던 투자자만이 나누어 가진 것이다.

투자자는 주식시장 예측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지만 잘못된 투

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무

언가에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을 상대로

내기하지 말라고 충고(Don’t bet

against the United States to succeed)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는 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 이윤도 함께 성장하

고 있다. 500대 기업이 자기네 회사 주식

을 다시 산 들인 금액이 지난 5년 동안

$600 Billion이었다.

대부분 일반인은 ‘정치와 주식시장

변화’ 등에 관심 없이 직장에서 혹은 자

영업으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한다. 이것

이 주식시장을 상승하게 하는 이유 중 하

나다. 일부 기업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만, 어떤 기업은 수익을 창출한다. 투자자

는 기업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이

다. 기술 혁신(Innovation)과 생산성

(Productivity) 성장으로 기업은 끊임없

이 발전한다. 주식시장은 2019년 한해에

만 35번의 새로운 기록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는 242번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후대책과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되는 긴 세월이다

. 아무도 알 수 없는 주식시장 미래를 예

측하며 투자하면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

하면 내 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식시장 역사(1990년 이후 800%

상승)가 보여준다. 

Happy New Ye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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